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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종단 포교원이 설립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
으로 축하합니다.

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미래세대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계승
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을 쉼없이 정진해 왔으며,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
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연마할 수 있는 소중한 정신의 도량이
었습니다.

  향을 싸던 종이는 향내를 풍기고 생선을 묶었던 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
는 가르침이 있습니다.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기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성심
으로 보살펴온 파라미타에 깊은 치하의 마음을 전하며, 앞으로도 스무 살 건
장한 청년으로서 청소년들의 삶에 맑은 향내가 배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 주
시기를 바랍니다.

  이러한 공덕으로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올
곧은 삶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또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
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겨레의 전통문화를 뜻 깊게 받아들이고, 문화의 
자부심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친절한 벗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  미래의 등불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지
도자와 소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20여 년의 한결 같
은 노력으로 결실을 이루어 왔듯이, 앞으로도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밝은 심
성을 키워나가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소중한 인연과 공덕으로 
우리 사회가 밝게 빛나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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